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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비행기에서 내리면 터미널 1, 

게이트 A05로 가서 루프트한자 

LH0828 로 갈아타고 코펜하겐

으로 가야한다. 12시 10분 발 코

펜하겐행 비행기를 무사히 탈 수 

있을까? 비행기 대기 시간이 길

어지면서 조금씩 걱정이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거의 

11시 40분. 독일 땅을 밟았다는 

생각을 찬찬히 해 볼 겨를도 없이 공항 환승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환승 기차는 자주 오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30분 후에 코펜하겐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내겐 세상에

서 가장 느린 기차 같았다. 간신히 터미널 1에 내려서 게

이트를 찾아 가야하는데 이번에는 시큐리티 검색을 통

과해야 했다. 검색 라인에는 수백 명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12시! 12시 10분 비행기를 타기는 글렀

다는 생각이 들면서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해 나를 기다

리고 있을 딸의 얼굴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나도 모

르게 저 멀리 서 있는 공항 직원에게 비행기 표를 흔들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여기요! 저 줄 서 있을 시간이 없

어요! 12시 10분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 보았다. 얼굴이 화끈했지

만 최선을 다 해야 했다. 그러자 뚱한 표정의 독일인 공항 

직원이 천천히 다가와 내 보딩패스를 보더니 거짓말처럼 

줄을 걷어내고 직행으로 검색 라인 맨 앞으로 보내주었

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술렁술렁 했다. 여기저기서 비행

기 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다. 하지만 공항 직원은 그

저 손을 내저으며 더 이상은 사양이라는 표정을 지어 보

였다. 나는 미안했지만 번개같은 동작으로 검색을 통과

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게이트를 향해 뛰었다. 무릎이 

깨질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악착같이 뛰어 게이트 A05

3.  공항에서 뛰다

에 도착. 썰렁하다. 2분 전에 떠

났다고 한다. 

나 말고도 비행기를 놓친 사

람들 몇 명이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루프트한자 직원이 

본관으로 가서 다음 비행기표

를 발급 받으라고 한다. 도리가 

없었다. 다시 거꾸로 걸어 나와 

본관 체크인 창구에 가서 코펜

하겐행 다음 비행기 보딩패스를 받았다. 오후 4시 20분 

비행기였다. 여기서 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터덜터덜 걸어서 다시 검색 라인으로 향했다. 체면불구

하고 소리질러 가면서 통과했는데 허탕치고 검색을 다시 

통과해야 하니 결국 원점이다. 공항에서 일하는 독일 사

람들은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다. 생기기는 

모두 깨끗이 잘 생겼으나 차가운 인상에 인정사정 보지 

않을 듯이 냉정하게 생긴 게르만계 백인들이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무릎도 아프고, 게다가 공항에서 하도 고

생을 해서 그런지 나를 패스 시켜 준 공항 직원만 빼고 독

일 사람들이 다 무정하게 느껴졌다. 

4시간 동안 공항에 갇혀서 무엇을 하나? 이리저리 헤

매다가 레저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서 가 보았다. 팔걸이

가 있는 의자들이 줄지어 있길래 앉아서 계속 나오는 게

이트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새우잠을 잤다. 조금 후에 게

이트가 바뀌어서 다시 옮겼다. 탑승 게이트는 왜 그리 자

주 바꾸는지 완전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겨 다닌

다. R로부터 코펜하겐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다. 비행기

를 놓쳐서 4시간 후에야 간다고 하니 공항에서 기다리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한다. 씩씩한 목소리에 그제야 안심

이 되었다. 


